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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약 : 10년간(1992-2011년)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태풍의 피크기에 하여 분석하 다. 얻어진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 최 풍속 

20-29m/s와 40-49m/s의 태풍이 상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강력 태풍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최 풍속 50-59m/s의 태풍도 많은 수를 차

지한다. 최 풍속 50m/s 이상의 강력 태풍은 체 태풍 수의 24％를 차지하고 최 풍속 60m/s 이상의 태풍도 존재하여 이에 한 항해자의 경

계를 요한다. 태풍의 피크기가 주로 나타나는 곳은 북  15도에서 25도, 동경 120도에서 140도의 해역이다. 태풍 피크기의 유지시간은 12시간 이내

가 체 태풍의 27％(59개), 13-24시간이 29％(64개), 25-48시간이 30％(66개)를 차지하여 부분의 경우 피크기의 유지시간은 2일 이내이다. 강

력 태풍은 주로 9월에 발생하고 5월, 8월, 10월에도 높은 빈도수를 보여 이 시기에 발생하는 태풍에 하여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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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   론

 열 기압과 온 기압을 포함하는 기압은 고기압과는 

달리 비교  규칙 바른 일생을 살아간다. 여기서 말하는 일생

은 보통 발생기, 발달기, 피크기, 쇠약기, 소멸기의 단계로 구

분한다. Seol(2013)에 의하면, 향하는 태풍 즉, 정상진로를 

취하는 태풍의 발생기(formative stage)는 열 기압에서 태

풍이 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. 발달기(intensification stage)

는 심기압 990hPa 이하, 최  풍력계 은 12의 폭풍역이 나

타나며 태풍 심에는 작지만 깨끗한 (eye)이 나타난다. 그

리고 피크기(peak stage)의 태풍은 심기압은 최 (평균 인 

태풍의 경우는 960hPa 정도, 강한 태풍의 경우는 900hPa 

후)로 되며 역내의 최 풍속도 100kt를 과한다. 피크기를 맞

은 태풍은 곧 이어 속도가 느려지면서 이동 방향을 바꾸는 데, 

이것을 향(recurvature)이라고 한다. 향한 태풍은 편서풍을 

타고 속히 가속되면서 북동진하게 되고 쇠약기(decaying 

stage)에 들어간다. 이후 태풍은 에 지원인 수증기의 보 이 

속히 약화되면서 소멸하게 된다.

 근래 지구 온난화에 동반하여 태풍의 발생 수는 미약하게나

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태풍의 세기는 강해지고 있다는 

연구 결과들이 있다(Oouchi et al., 2006; Seol, 2010). 즉, 태풍 

피크기에 있어서의 심최 기압  최 풍속이 강화되고 있

다는 뜻인데, 이는 기상재해  선박의 안  운항 에서 매

우 요한 의미를 가진다. 선박의 안 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

항해자는 태풍의 세기 변화 등을 명확히 악하고 그에 응

하는 효과 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항해의 목 을 성취할 수 

있다.

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강해지고 있는 태풍의 세기에 주목하여 

10년간(2002-2011년)의 일본 기상청 자료(태풍의 이동 경로도 

 태풍 치표)를 이용하여 태풍의 피크기에 한 분석을 하

다. 여기서 피크기란 태풍의 최 풍속이 일생 에서 가장 

강한 시기를 말한다. 상 태풍은 총 221개로, 연평균 태풍의 

발생 수는 22.1개이다.

2. 최 풍속별 태풍 분포

 Fig. 1은 10년 동안에 발생하여 발달한 태풍의 수를 최 풍속

별로 구분하여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. 그림에서 알 수 있는 

것처럼, 최 풍속 20-29m/s와 40-49m/s의 태풍이 높은 비율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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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지하고 강력 태풍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최 풍속 

50-59m/s의 태풍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. 최 풍속 50m/s 이상

의 매우 강력한 태풍은 체 태풍 수의 24％를 차지하여 항해

자의 경계를 요한다.   

Fig. 1 Distribution of number of typhoon by 

maximum wind speed(m/s)

3. 피크기 출  해역 등

 Fig. 2와 Fig. 3은 태풍의 피크기가 나타나는 해역 즉, 도  

 경도 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.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는 

것처럼, 태풍의 피크기는 도로 보았을 때는 주로 북  15도에

서 25도 사이에서, 경도로 보았을 때는 동경 120도에서 140도 

사이에서 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.

 

Fig. 2 Distribution of peak latitudes of typhoon 

 통상 태풍의 수명은 6-7일이다. 여기서 태풍의 수명이란 기 

열 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한 시 부터 태풍이 온 기압으

로 변질되거나 다시 열 압부로 약화되는 시 까지의 일수를 

말한다. 이 연구를 통하여 태풍의 일생 에서 세력이 가장 강

한 피크기의 유지시간을 살펴보았는데, 12시간 이내가 체 태

풍의 27％(59개), 13-24시간이 29％(64개), 25-48시간이 30％

(66개)를 차지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.  

  

Fig. 3 Distribution of peak longitudes of typhoon

 최 풍속 50m/s 이상의 강력 태풍을 등 별로 구분해 보면, 

최 풍속 50m/s가 체 52개 에서 69％(36개), 55m/s가 25％

(13개)를 차지한다. 그리고 이들 강력 태풍은 주로 9월에 발

생하고 5월, 8월, 10월에도 높은 빈도수를 보여 이 시기에 발생

하는 태풍에 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.

4. 결   론

 10년간(1992-2011년)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태풍의 피크기에 

하여 분석하 다. 얻어진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 

1) 최 풍속 20-29m/s와 40-49m/s의 태풍이 상 으로 높은 

비율을 차지하고 강력 태풍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최 풍속 

50-59m/s의 태풍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. 최 풍속 50m/s 이상

의 강력 태풍은 체 태풍 수의 24％를 차지하여 항해자의 

경계를 요한다. 2) 태풍의 피크기가 주로 나타나는 곳은 북  

15도에서 25도, 동경 120도에서 140도의 해역이다. 3) 태풍 피

크기의 유지시간은 12시간 이내가 체 태풍의 27％(59개), 

13-24시간이 29％(64개), 25-48시간이 30％(66개)를 차지한다. 

4) 강력 태풍은 주로 9월에 발생하고 5월, 8월, 10월에도 높은 

빈도수를 보여 이 시기에 발생하는 태풍에 하여 갹별히 주의

할 필요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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